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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問》 「陰陽離合論」 을 中心으로 한 三陰三陽 맑究 

慶熙大學校 朴 贊園·大田大學校 崔 르燮 

1. 序論
《內經·素問$ 의 「陰陽離合論j 은 K內經X 의 어느 篇보다 經絡의 生成意味률 잘 

表現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 內容올 理解하기가 쉽지 않다. 또 이러 
한 經絡 理解의 未備는 나아가 뽑學陽究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온 물론 
이다. 
著者는 이러한 點올 안타깝게 여긴지 오래됐으나, 이의 基本 바탕이 되는 數의 意味
가 풀리지 않아 해결책올 찾기가 어려웠던 차에, 최근 약간의 새로운 생각용 얻온 것 
같아 생각나는떼로 적어서 發表하는 바이다. 
먼저 「陰陽훌合論j 의 太衝과 廣明의 意味를 밝혀고, 르陰三陽의 意味와 閒빼樞의 
六의 意味를 밝히기 위하여 數롤 가지고 그 흉理률 철명하였다. 그리고 陰陽죠行율 
顧슴하여 三陰三陽이 經絡에 合할 수 었는 根據률 探索하였다. 

2. 太衝과廣明 
《素問X 「陰陽離合꿇j 에서 사랍의 前올 廣明이라하고 後률 太衝l)이라 하였는떼 
明確한 注釋이 없었다. 따라셔 르陰르蘭훌總의 意味률 解釋하기 어려웠고, 開빼樞 理
解도 쉽지 않았다. 
그러면 먼저 太衝올 살펴보기로 하자. 太라는 것온 어느 --定한 個體에서 가창 크고 
有i無二하다는 뭇이고, 衝온 交又路의 훗이므로 太衝이란 A體에셔 가창 큰 有一無
二의 交又路란 뭇이다. 交又路라면 理解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를 쉽게 꼭지첨이라 하 
면 理解하기 쉬울 것이다. 즉 At훌의 흉點이 되는 곳이 太衝이라는 뭇이다. 이와 反활 
로 廣明은 넓고 밝다는 뭇인데, 빼日廣明이라 하였으니, 앞온 펴 있으며 넓고 밝다는 
것이다. 이를 총합하면 A體가 앞온 펴셔 밟고 밝으며, 튀는 오므려 모언다는 풋이다. 
즉 꽃봉우리를 보면 꽃잎자루는 꽃자루에 모두 불어 있고 꽃잎은 벌어져 있듯이 사랍 
도 뒤는 붙어 있고 앞온 벌어져 었다는 것이다. 아기가 뱃속에 있융 때는 머리와 四
鼓를 모두 오무리고 있다가 태어난 後에는 활다리률 펴는 것과 같이 사랍도 꽃이 피 
듯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은 벌어져 넓고 밝으며, 뒤는 厭點으로 모이고 오 
므리게 된다. 
또 한가지 例로 롱이 자라는 것올 보면, 원래 롱이었던 부분온 벌어져서 잎이 되고, 
씨눈이 었는 곳에셔 새눈이 나오며 밑으로는 뿌리가 돋는다. 잎온 자라셔 넓온 空間
올 이루고 이 곳으로부터 햇볕올 받아 벚素 同化作用올 하고 呼吸도 한다. 또 뿌리는 
땅속으로 들어가 불과 營養올 吸收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랍도 활다리는 벌어져서 植빼의 줄기 및 잎과 같온 역활올 하고 
있으므로 이를 廣明이라 하였고, 활다리에 흐르는 廳絡온 --定한 交又路 같온 곳올 
지나셔 鷹絡이 뿌리박고 있는 廳略로 들어가므로, 이콧올 太衝이라고 하였다. 
衛氣의 運깎에셔 衛氣가 足少陰올 거쳐서 太陽으로 나가고, 포 陽分에셔 足少陰융 
거쳐 죠廳으로 들어간다. 2)이는 곧 「陰陽離合論j 에셔 “太衝之地 名日少陰”이라는 

1) 聖A南面而立 前日廣明 後日太衝

2) 《훌樞-쨌客 第七十--} 에 “衛혔者 버其뽑혔之像흉 ------ 훌日行於陽 짧行於陰 
常提足少陰之分間 行於五職六服”, .훌樞·衛氣行第七十六} 에 “是故平巨陰盡 陽氣버 

(쫓問} f陰陽톨合옳」 용 中ii)으로 한 프陰르陽 %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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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相通한다고 볼 수 있다. 즉 足少陰온 곧 衛氣가 太陽, 少陽, 牌明으로 나가는 곳 
임과 同時에 맑, 心, 牌, 師, 賢으로 들어가는 通路가 되기 때문에 交又路같다는 것이 
다. 
그러나 「陰陽離合論」 에서는 표廳올 論外로 하고 觀絡만올 가지고 말하고 있으므 
로, 太衝에서 內로 하는 표廳六路에 휩해서는 言及하지 않고있다. 

3. 數의 原理에 對한 考察
처음에 數란 무엇 때문에 생겼으며, 哲學에서 왜 數를 使用하며, 또 그 數의 意味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數란 흥에 相對되는 構念인데, 이 흥이란 單純한 느낌으로 아칙 事物이 認識

되지 않온 狀顧이다. 그러므로 아직 활의 樓念이 들어 올 수 없다. 數의 基本은 --인 
데, 이 ‘--’이란 어펀 個體를 認識한 後에 생기는 樓念이다. 즉 어린아이가 과자를 한 
재 먹는다면, 이 과자가 먹올 수 있는 것이라던지, 혹 맛이 어렇다라는 느낌은 었다. 
그러나 이 과자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먹으면 배가 부르다던지 하는 具體的언 認
識온 아직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게는 과자에 對한 象만 있올 뿔이지, 數
의 構念은 있올 수 없다. 과자를 좀 더 認識하면 하나보다 물이 많고, 셋보다 넷이 많 
다는 것올 알게 된다. 그러나 비록 과자를 數로 첼 수 있는 龍力올 갖추었다 할지라 
도, 좀 더 나아가 장난갑이나 動物 植物 퉁이 數로 表現될 수 있다는 것올 理解하는 
떼는 많은 時l랩이 소요되며, 더 나아가 물이나 돌, 나무 풍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수 
로 表示될 수 있다는 것올 理解하는데는 더욱 많은 時間이 必要하다. 
사람이 認識이 넓어지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올 알게 되고, 또 나아가 動物
도 그 生成 흉化의 根本厭理가 다르지 않읍용 알게된다. 점점 나아가 온 宇雷가 하나 
의 鳳理로 生成훌化하고 있옴올 알게 되변, 이 宇雷를 단지 ‘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훌빼의 生成흉化를 하나의 理致안에서 表現할 수 있게 된다. 

1)하나와 둘의 庫始世界
東洋哲學에서 말하는 ‘一’이란 數는 普通 加減秉除할 때의 基本 數인 ‘--’과는 樓念
이 다르다. 加減乘際에셔는 ‘一’이 單位가 되기 때문에 가장 작은 數이지만, 東洋哲學
에서는 ‘一’에셔 모든 것이 生成흉化 하므로 오혀려 가장 큰 數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事뺑올 하나라고 認識하는 것은, 狀況에 따라 그 하나의 事物이 完全
한 것으로 認識되기 때문이다. 록 우리가 배를 열개 산다고 하자. 이 때 열개률 한 꾸 
러미로 하여 하나로 認講할 수 있지만, 이 열개를 構成하는 하나 하나가 完全한 배라 
고 認識되지 않으면 ‘十’올 構成할 수 없는 것이다. 즉 地球上에 數十憶의 A類가 잘 
고 있지만, 그 數十憶올 構成하고 있는 한사랍 한사람이 모두 完全한 A間으로 認識
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數十憶올 構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사람올 差別하여 어 
떤 사람은 두사람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半사람으로 치고 하면, A口가 數十憶이라는 
認識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라고 짧講된 數는 完全한 것이므로, 그 어느 
數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올 것이다. 여기서 한 個體률 하나라고 생각하는 段階률 넘 
어, ‘十’올 하나라고 하고, 더 나아가셔 種, 類, 系 等올 하나로 보며, 終局에 宇富萬뺑 
올 하나로 보는 뿔階에 이르케 되면, 모든 萬物이 모두 하나에서 生成되고, 단 하나의 

於目 目張則氣上行於頭 擔項下足太陽 ------ 其至於足也 入足心 버內聽 下行陰分 復
合於目”이라 하고 있다. 또 〈훌衛生會 훌쩨훌第十A)에“衛버於下魚”라 하였는데, 章盧
各은 그의 《홈門棒喝& 에서 “흉氣버子中魚 衛氣버子下驚 而先天元陽之혔發子옮체 IW 
賢職뺏象中之--陽 此先天 後天 以生 以化之홉流也”라 하고 있다. 이를 績合하여 살펴 
보면, ‘衛氣는 足少陰을 따라 버入하며 그 根源은 下篇에 있는데, 밖으로 나올 때는 
下篇에 뿌리를 두고 足少陰을 따라 上行하여, 눈에서 足太陽을 始發로 하여 陽分을 
行하게 」다. 안으로 들어갈 때도 역시 足少陰을 遇하여 陰分으로 行하게 된다. ’ 

(素問} f陰陽훌合끓」 흘 中心으로 한 프陰프陽 i'f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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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理에 의하여 覆化됩올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의 世界에서는 너와 나의 置別이 없고, 對立과 쭈眉이 없이 統-‘되 
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意識온 어느 段階에 이르면 彼我의 置別을 하게 된다. 바로 
이때에 統一되어 었던 世界는, 저 客觀의 陰陽世界와 나의 主題世界로 나누어 진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主觀世界가 먼저 오지 않고 저 뺑의 客觀世界가 먼저 오는 것은, 
하나의 世界가 主觀의 世界로 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我의 갱홍識이 쟁기게 되면, 世界는 하나가 아니라 플로 나뉘어 있음올 알게된 
다. 여기셔 ‘몇者는 우리의 意識의 흉化는 現世界에 있는 狀뾰올 말하고 있는 것 뿔 
인데, 어떻게 이 것이 萬뺑의 生成올 說明하겠는가?’ 라고 疑問활 것이다. 그러나 뺑 
의 生成이 鳳來 마음올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의 意識이 하나로 보면 하나 
가 있고, 둘로 보면 물이 있올 따륨이다. 따라셔 現世界도 意識에 따라 하나로 볼 수 
도 있고, 둘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意‘훌훌이 客觀世界률 認識하였을 때, 비로소 물의 陰陽世界가 成立환다. 
이 客觀世界의 흉化도 이 흉化를 推動하는 能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龍이 鬼神
이요, 그 들어난 現狀이 陰陽인 것이다. 3)그러면 이 鬼神은 어쩍하여 쟁기는가? 어떤 
마음이 있어 무엇올 하고자 하는 마옴이 얼어나면, 그 것이 神이요 動이요 屬이며, 그 
것을 그치고자 하는 것이 鬼요 靜이요 陰이다. 
이 하나와 둘온 햇이나 넷, 다섯이나 여섯에 比較하면 分化發達 以前의 原始世界률 
말한다. 그러므로 아칙 一과 二에셔는 老少가 없고 生死도 없다. 즉 아칙은 理만 있고 
氣가 없는 것이다. 
2)셋과 넷의 分化 發達世界의 內面
太極圖說에서 “無極의 賣과 二표의 精이 妙合而應하여 乾道成男하고 坤道成女하여 
二氣交慮하여 化生萬뺑하니 萬勳이 生生而흉化無驚뚫이니라”4)고 하였는데, 여기서 無
趣의 賣은 하나요, 二표의 精온 둘이요, 妙合而應 以下는 셋올 말한다. 즉 쉽게 말하 
면 셋이 란 바로 새 生命을 만틀어 내는 일을 말한다. 일단 새 生命이 範生하면 가만 
히 停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分化와 發達올 하게된다. 즉 둘에서의 陰陽온 相互對
立的언 面에서 觀察되어진 것에 불과하지만, 일단 째 生命이 範生하면 生老病死률 겪 
지 않올 수 없다. 그러므로 陰陽온 單純한 陰과 陽으로 存在활 수 없고, 陰온 少陰과 
太陰으로, 陽온 少陽과 太陽으로 나누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와 둘이 아직 生命이 태어나기 以빼의 康始世界라 환다면, 셋과 넷은 
이미 生命이 태어나 分化와 發達올 娘fl:한 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칙 그 發達
을 完훌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률 分化 發達의 內面世界로 보아야 한다. 즉 사 
람이 태어날 때, 이미 先天之精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廳服와 農絡에 太少陰陽의 龍
이 갖추어져 었지만, 아칙 廳服와 寶絡이 그 樓龍올 充分히 發揮하려면 많은 後天的
언 生長이 必要하다. 그러면 이러한 分化 發達이 다섯 여젓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3)다섯과 여섯에셔 이루어지는 分化 發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셋과 넷에서 生命이 융化 發達할 수 있는 여건온 모두 갖추 
어졌다. 이체 그 分化와 發達올 完成하면 환 獨立的인 生命으로 存在를 갖게 된다. 世

3) 《中庸 第十六章} 에 “子 I 日 鬼神之篇篇이 其盛훗乎J뎌”라 하고, 그 릎에 이르 
기를 “程子日 鬼神은 天地之功用而遭化之遊也라, 張子日 鬼神者 二氣之良麗也라. 훌 
謂以二氣를則 鬼者 陰之릎-@. 神者 陽之릎也, 以一氣룸.PU 至而뼈者 篇神 反而鬼者 짧 
鬼, 其寶 ----뺑而E니 라”하고 있다. 
4) 間뽑顧, 《古文훨톨 後集 卷之十 太훌圖說$ P. 185 

{素問) f陰陽흩合훌」 옵 中心으로 한 르陰르陽 R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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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의 모든 일이 반드시 그 일올 主하는 바가 있어야 結果를 얻올 수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셋에서 비록 生옮이 꿇生하였지만 아칙 自主 意識이 없고, 넷이 비록 生老病
死를 할 수 있다지만 單純한 外的 要因에 따른 흉化에 不過하다. 
다섯에서 비로소 自我가 形成됨으로 單純한 陰陽太少가 하나 즉 士률 中心으로 統一
되어 完全한 自身의 獨立世界률 形成하게 된다. 어떤 意味에서는 이에 이르러서야 비 
로소 휩표한 主觀의 世界가 形成되는 것이다. 앞에셔 하나는 主觀의 世界이고, 둘은 
客觀의 世界라고 한 것온 하나와 률올 相對的으로 본 것이고, 自我의 形成以後에서 
본다변 다섯의 世界가 비로소 륨正한 主觀의 世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섯은 다시 하나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넷까지의 分化의 世界에 
서 다시 統一의 世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섯에서 統一이 이루어지변, 이것으 
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統一은 다시 分化와 發達올 겪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섯은 다 
시 여섯 일곱으로 분화 發達올 거듭한다. 그렇지만 여섯이 넷과 다른 것은 여섯은 이 
미 다섯에서 自흉가 形成된 後의 흉化이기 때문에, 넷에서 天과 地에 맡겨진 陰陽의 
太少分化가 아니고 A의 授活이 들어간 三陰프陽의 分化가 이루어진다. 즉 陰陽太少
의 四흥온 客觀世界이기 때문에 天地의 陰陽이고, 三陰르陽온 自我形成以後의 陰陽흉 
化이므로 A의 陰陽으로 把鍾되어야 하는 것이다. 

4. 표行과 르陰三關 
우리가 理氣니 道니 陰陽이니 표行이니 하는 것은, 事賣 하나의 賣質올 보다 理解하 
기 쉽게 하기 위하여 동원된 用語률이다. 그러나 그 說明활려는 훨흥은 비록 하나이 
지만 각 用語가 갖는 意味는 전혀 다르다. 
표行이라는 것이 陰陽과 다른 것은, 陰陽은 나의 눈에 客觀的으로 觀察되어진 現象
올 說明한 것이지만, 표行은 我률 中心으로 하여 내가 主觀的으로 觀察한 世界이다. 
그러므로 같온 것올 觀흉한다 할지라도 陰陽과 표行온 相當한 差異가 있음올 알 수 
있다. 뼈롤 들어 ‘표四角形의 房이 하나 있는데, 그 房의 네面이 東西南北의 正方올 
向하고 있다면, 누가 보아도(밖에서 본다면) 그 방의 네面은 언채나 東西南北의 正方
올 向하고 있올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나롤 中心으로 본다면, 내가 그 房의 東쪽 
에서 보면 東쪽올 面하고 있는 面이 도리어 西쪽에 있올 수 었고, 南쪽올 面하고 있 
는 面도 西쪽에 있올 수 있다. 이렇게 客觀的인 觀察과 主觀的인 觀察은 엄청난 差異
를 보이고 있다. 혼히 우리는 客觀的인 것만이 휩理이고 主觀的인 것은 륨理가 아니 
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例를 든 바와 같이 방의 慶이 어느 쪽올 向하고 있는지는 客
觀的인 觀察에 의해서만 可能한 벌이지, 主觀的인 觀察로는 그저 觀흉되어지는 것에 
불과하지 言語로 表現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意味에서 본다변 主觀的인 觀察은 별 
意味가 없다. 그러나 實際 사람이 事빼올 觀察하고 느끼고 생각하여 行動으로 옮김에 
있어, 客觀的인 觀察로만 根據를 잠고 있는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나 主
觀올 버리고 客觀올 取함올 至趣허 한다면 主觀的인 利他主義나 暴愛說, 虛無主義에 
빠지기 쉽고, 主觀만 至極히 내쩨우변 利己主義나 快樂主義에 빠지기 쉽다. 
표行이란 바로 이 客觀의 陰陽世界에 主觀언 我 즉 士를 접어넣어 客觀올 룹뽀合하여 
하나의 獨立된 世界를 創造한 것이다. 즉 天과 地에 활하여 A올 셰옴으로써 ‘天’
‘地’ ‘언’ 三才를 이루게 된다. 이는 표行이 우리 사람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 
로소 可能한 것이다. 
그러면 여섯의 三陰프陽은 어렇게 만들어지는가? 四흥은 아직 표行올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客觀的 世界에 不過하고 三陰三陽온 표行이 自我를 完成한 以後에 표行올 四
象에 統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즉 天地에 A이 合하여 이루어진 陰陽의 分化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A體의 輕絡에 르陰三陽올 配屬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素問} 「陰陽훌合끓」 올 中心으로 한 프陰三陽 %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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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가 體質의 分類에 었어서 三陰三陽올 쓰지 않고 四象올 쓰는 것은 무엇 
언가? 즉 體質온 표行의 自혔完成올 거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單純혀 天과 地의 
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5. 陰陽과 開빼樞 
앞의 太衝과 廣明에 관한 셜명에서 太衝온 陰으로 모이는 욕지점과 같온 것이라 하 
였고, 廣明은 陽으로 벌어지는 잎과 같온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陰온 흉률 가두는 
일올 하고, 陽은 혔률 펴는 일올 하므로, 陰과 關 사이에는 開빼의 빼係가 있는 것이 
다. 그런데 陰온 陰대로 開빼이 었고, 陽은 陽대로 開빼이 었게 되니, 이는 무슨 까닭 
언가? 
陰율 빼으로 보고 陽올 開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융 그냥 하나로 보았올 빼의 일 
이다. 록 사람율 內外로 나누지 앓고 그냥 하나로 보면, 陰에서 혔률 가두고 陽에셔 
혔를 벌리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줌 더 면밀히 觀農하여 보면 內外가 있옴율 알 수 있다. 룩 낮애 活
動할 때는 意識이 있어 사람이 살아 었다는 짧講율 할 수 있고, 밤에 찰 때는 意훌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呼댔을 하고 眼흉이 뛰는 것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옳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보면 마치 여륨에 歲盛하게 잎이 펴고 꽃이 피어있는 나무만 살아 있 
는 것이 아니라, 낙옆속에 묻혀 었어 生命이 없는 것쳐럼 보이는 초그만 씨앗도 역시 
잘아 숨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람에게도 內外의 置分이 있옴올 생각 
할 수 었는 것이다. 
록 사람에게는 붐안에 식물의 씨앗과 같은 것과, 씨앗속에 들어있는 氣와 같온 것이 
었다. 밤이 되면 이 혔가 속으로 롤어가 意識이 消홉되었다가, 날이 밟으면 롤아와 意
識이 族復되니, 이는 바로 內와 外가 어느 정도 差別性올 가지고 存在하고 있는 것 
이다. 
이미 內와 外가 이렇게 差別性올 가지고 存在한다면, 內는 內대로 開빼運動융 합 수 
있으며, 外는 外대로 開빼運動율 합 수 있다. 물륜 內外가 셔로 完全혀 置分되어진 것 
이 아니고, 緊密한 嚴빼下에 도옴올 주고 받겠지만, 각기 나륨대로의 開빼융 把趣할 
수었다. 

1)三陽籃의 開빼樞 運動
太陽이 開라고 하는 것온 바로 太陽에서 혔가 消활된다는 돗이다. 一段 太陽에서 氣
가 消혈되면, 太屬에서 훨를 吸收하는 것이 아니고, 少陽의 蘭節로 陽明이 그 吸收률 
擔當하게 된다. 그래서 陽明이 빼이 되는 것이다. 그런떼 이 開빼樞는 非可易的인 것 
이라서 遊回轉은 不可하다. 즉 반드시 陽明에서 吸收하여 太陽에서 消훨되어야 하며, 
거꾸로 太陽에서 吸收하여 陽明에서 消훨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陽明은 水활을 홉수하여 많온 혔률 쩔올 수 밖에 없으며, 이 댔收된 氣률 
太陽이 消훨시키는 것이다. 
例를 들어 식물의 잎용 보라. 실물의 잎온 太陽올 바라보는 쪽온 울타리 組繼으로 
햇빛의 에너지를 吸收하고, 뒷면온 갯솜 組織으로 空혔呼吸올 擔’홉하고 었다. 바로 이 
울타리 組織이 우리 A體의 陽明과 같고, 갯속 組織이 太陽과 같다. 즉 율타리 組織에 
서 吸收된 太陽빛이, 빽리의 물과 공기중의 행嚴가스를 結合하여 녹발을 만률어 놓으 
면, 밤에 뒷면의 갯속 組織이 t월嚴가스 代身에 륨찢素률 吸J&하여 낮에 만들어 놓온 녹 
말올 처리하듯이, 우리 A體도 陽明이 열심혀 水觀올 吸收하여 놓으면, 太陽이 이를 
처리하는 일을 擔‘當한다. 그러므로 發퓨으로 體溫올 옳웹홈합하거나 運動熱를올 調節하는 
둥의 陰陽調節올 太陽經과 督眼經이 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少陽올 무슨 얼올 擔當하고 있는가? 《內寶·素問》 의 〈훌훌聊秘傳꿇〉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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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廳者 中正之官 決斷出뚫”5)이라 하고, 《六節藏象論X 에서는 “凡十--藏 取決手廳”6)이 
라 하였으니, 이것은 鷹이 어떤 決定權올 가지고 었다는 의미이다. 이 決定權은 調節
올 意味하고 빼載를 의미하는 것이다. 맑은 표行中 木에 屬하여, 표行의 머리에 있는 
行으로 課慮가 出한다 하였는데, 이는 곧 앞으로 활 얼올 計劃한다는 意味이다. 이러 
한 計劃이 鷹으로 傳達되면, 擔은 그 情報를 가지고 六騎의 機龍올 를뽑節하므로써 全
身의 陰陽의 행衝이 잡척지는 것이다. 
이러한 麗의 쩔活이 바로 少陽의 樞의 짧活과 相通하는 內容이다. 
2)三陰經의 開圖樞 運動
三陽籃이 水觀의 吸收에 關係하는 것이라면, 프陰經은 이미 吸收하여 氣血이 된 것 
올 어떻게 뺨藏하고 消費하느냐 하는 것과 관계한다. 즉 太陰이 開가 되는 까닭은, 이 
미 氣血로 변한 題氣를 어떻게 消純시키느냐를 擔짧하는 것이 바로 足太陰牌와 手太
陰師이기 때문이다. 특 牌는 뽑를 옳하여 그 律被올 行하는 것이 그 主된 樓能이므로 
開에 該寶하는 것이 寶然한 것이고, 師도 또한 大氣를 吸入하여 氣血의 消純를 t足進
하기 때문에 역시 開에 該鷹한다. 
그리고 厭陰이 圖이 된다는 것은 足厭陰맑올 가리킨 것인데, 바로 府의 藏血훌훌能올 
말한 것이다. 맑에 藏하였던 血이 足少陰의 推動올 받아야 全身으로 分布될 수 있으 
므로, 여기서는 少陰이 樞가 된다. 그런데 여기셔 집고 념어가야 할 것은 氣血올 가지 
고 開圖樞를 論하였으므로, 厭陰이 뼈이 되고 少陰이 樞가 된다는 것이다. 萬若에 氣
血올 말하지 않고, 精藏를 말한다면 寶然허 少陰이 圖이되고 厭陰이 樞가 되어야 환 
다. 
그러나 氣血만올 가지고 더불어 經絡의 生理만올 論한다면, 鷹陰이 圖이 되어야 한 
다. 《素問今釋》 의 方約中이 願陰이 樞가 되어야 한다고 환 理論은 經絡의 分布와 
《홉寒論>. 의 傳률~Ff를 가지고 훌움하고 있으나, 이에 反證올 하면 다옴과 같다. 
첫째 三陰交률 지나셔 보면 分明혀 方의 말처럼 鷹陰이 太陰과 少陰의 사이를 領行
하고 었다. 그러나 三陰이 交하기 전에는 少陰廳온 足心으로 흐르고 太陰觀은 足大월t 
의 內測 곧 閒의 位置로 흐르며, 鷹陰이 完全하지는 못하지만 足大밟의 外測 곧 圖의 
位置로 흐르고 었다. 少陰이 足心으로 흐르는 것은 바로 뽑이 先天의 本임과 同時에 
바로 衛氣가 藏과 홈絡으로 出入하는 通路이기 때문이다. 즉 賢에서 足少陰으로 衛氣
가 出하여야 厭陰의 血도 全身으로 出할 수 있기 때문이다. 
《뚫寒請》 에셔 .陰올 樞라 한 것온 屬寒이 비록 體絡의 病이라고 하지만, 실상 三

陰病이 되면 經絡보다는 장이 問題가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프陽에서는 經絡올 重
視하여 太陽 陽明 少陽의 廳絡次序률 擇하였지만, 프陰病에서는 太陰 少陰 戰陰의 표 
廳精藏의 開圖樞의 次序를 擇하였다. 
賣際 《內廳$ 을 鼎究함에 있어, 어떤 固定된 形式에 맞추려하기 보다는 왜 이 篇에 
서는 이러한 形式용 擇하였나를 밝히는 것이 重要하다. 이렇게 하지않으면 《內經X
의 흉意률 알기 어렵다. 

6. 考察
’‘빼日廣明 後日太衝”에셔 보면 A身의 前面은 陽이고, 後面은 陰이다. 그러나 陰陽廳
의 流注하는 것올 보면 陽經이 주로 身體의 背面올 흐르고, 陰繹이 題面올 흐른다. 이 
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것이 陰陽이 互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陰陽離合論j 은 바로 이 前은 廣明이고 後가 太衝이라는 것과 또 

5) 洪元植, {精校賣帝內睡薰問X ' p. 34. 
6) 上揚書,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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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經이 背面올 흐르고 陰鷹이 題面올 흐르는 等의 陰陽이 廣分되는 것올 말하고 있 
다. 그리고 陰體이 題面올 흐르면서 後 즉 太衝에서 發醒하고, 陽廳이 背面올 흐르면 
셔 廣明 즉 前面에서 發醒하고 있는 것은, 陰陽이 셔로 分離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임올 발혜주고 있는 것이다. 

7. 結論
「陰陽離合論」 온 곧 A身의 陰陽이 서로 分離되면서 相合한다는 뜻인데, 太衝온 

氣血이 陰으로 슴하는 것올 表하는 것이며, 廣明은 陽으로 벌어지는 것율 말한 것이 
다. 나아가 三陰프陽의 繹絡도 크게는 같온 뜻이나, 陰陽이 互根하므로 太衝에서 發풀용 
한 陰鷹은 題部로 흐르고, 廣明에서 發題한 陽廳은 背部로 흐른다. 그리고 歡의 鳳理
에 있어서 四象에셔 프陰三陽이 될 수 있고, 또 굳이 프陰프陽이 觀絡이 되는 것온 
바로 五行이 었기 때문이다. 즉 四象은 客觀的 世界이다. 이것이 主觀 특 自課인 내 
가 나를 中心으로 觀察한 五行의 世界를 거쳐야, 비로소 客觀과 主觀이 結슴한 프陰 
三陽의 世界가 出現‘한다. 鷹絡이란 바로 自我와 外界률 連結하는 通路가 되므로, 이러 
한 理由가 바로 三陰三陽이 廳絡에 합하게 될 수 없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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